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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윤미숙†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Suggestions for Settlement Stable Employment Culture 
of Dental Hygienist

Mi-Sook Yo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han University, Uijeongbu 11644,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auses of career interruptions among dental hygienists, institutional measures required for their long 

service and ways of creating a stable employment culture for them in determine how to resolve labor shortage, create stable jobs, and step up the 

reemployment of idle manpower. In addition,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establishment of a stable employment culture for dental 

hygienists by analyzing related literature, research materials, and information such as forums for establishing appropriate jobs for female dental 

workers. First, a system should be set up to prevent career interruption among dental hygienists. The work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to 

prevent career breaks, and the wages, working hours, and working style should be efficiently structured to maintain the tenure of employees. 

Second, a plan should be devised to make use of idle manpower, and a variety of necessary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With respect to regular 

working hours, the time conversion system should be used, which reduces the amount of time one would want to work while receiving a national 

subsidy. Third,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different occupations for marriage, childbirth, childcare, school and personal hygiene should make a 

way to return to the dental system immediately when they want.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take institutional measures and offer down-to-earth 

support and benefits for women consideration their social characteristics to guarantee a balance between work and child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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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늘어나는 치과의료기관 수만큼이나 치

과의료인력도 매년 증가하여 배출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국의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증가는 1,325명, 5년간 290명

이 증가하여 현재 매해 5천여 명의 신규면허 취득자가 배출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1)
, 매년 늘어가는 신규면허자수에 비

해 치과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급에는 아직도 못 

미쳐 치과의료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치과위

생사협회에서 조사한 2010∼2012년도 전국 치위생(학)과 

취업률조사 자료에 따르면 신규졸업자들의 평균 취업률이 

80%임을 감안할 때 매년 1,500∼2,000명 규모의 인원이 의

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유입 또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다2)
.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2017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면허 보유자는 75,883명으로 조사되었지만3)
, 

실제로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

된 치과위생사는 2016년 면허신고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33,392명으로 면허자의 54%가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4)
. 

전반적으로 치과의료기관 내 치과위생사수는 점진적으

로 증가추세이긴 하나 아직도 치과위생사를 고용하지 못하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7135/jdhs.2017.17.6.463&domain=pdf&date_stamp=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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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stablished Universities and Admission Quota of National Dental Hygiene Department (Do Not Include Persons Outside the 
Quota)

1)

Year
National dental hygiene department opened university no. Admission capacity 

(person)
Increase from previous 

year (person)Total 3 years 4 years

2008 60 51 9 4,050 350

2009 67 53 14 4,360 310

2010 78 56 22 4,725 365

2011 78 56 22 4,725 -

2012 79 57 22 4,845 120

2013 82 57 25 5,025 180

2014 81a 57 25 5,025 -

2015 82 54 28 5,055 50

2016 82 54 28 5,055 -

2017 82 54 28 5,055 -

-: none.
aDue to an order to shut down universities in 2014, admission quota and student were absorbed at order nearby universities. 

는 소규모의 치과의료기관이 많아 치과위생사 전문인력의 

수요 문제는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입학

정원의 증원만으로 신규치과위생사의 공급만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방법이 될 수 없고 계속

된 악순환의 반복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면허를 취득한 치과위생사 중 50% 이상이 면허를 활용하

지 않고 휴직하거나 타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없는 여건과 치과위생사의 다양한 

사회적 특성 등으로 잦은 이·퇴직이 많은 현안문제를 정확

한 이해를 통해 접근하여 풀지 않는 한 교육기관에만 의존

하여 치과위생사의 양성을 통한 공급확대정책만으로는 인

력수급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치과위생사의 올바른 일자리 정착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무엇보다 구인란

을 겪고 있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의 장기근속 및 

이직을 줄이는 방안 및 경력이 단절된 유휴인력의 활용방안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경력단절의 요인을 분

석하고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적 마련 및 치과위생사의 안정

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치과위생사의 

구인난 해결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치위생 인력관리에 관한 문헌 및 타 직

종의 인력수구 선행연구 등을 고찰 및 분석하여 치과위생사

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문화 정착과 유휴인력 

재취업 방안을 찾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또한 치과계 

여성 종사인력 올바른 일자리 정착을 위한 포럼 등 관련 문

헌고찰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치위생(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졸업

하는 졸업생과 전국의 치과위생사 면허소지자들을 대상으

로 하여 대학알리미(대학정보센터)의 자료를 통해 전국의 

치위생(학)과 개설된 대학 및 입학정원을 조사하였고, 신규

치과위생사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2010∼2012년 전국 치

위생(학)과 취업률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분석하였으며, 한

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자료를 토대로 치과위생사 면허취

득현황, 2015년 보건복지부 면허신고를 통한 치과위생사 

유휴인력현황과 경력단절 사유 등을 분석하였으며, 국민보

험관리공단 등의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요양기관별 치과

위생사 인력현황과 종별 인력현황 및 인력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 및 타 직종의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프

로그램 및 실패요인, 이직 및 퇴직 사유 등의 선행연구 사례

와 경력단절예방과 유휴인력 활용을 위한 각종 제도와 관련 

정책 등을 검토하여 치과위생사의 이직방지 및 유휴인력의 

활용방안 및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에 대

한 방안을 연구하여 제언하였다. 

결  과

1. 치과위생사의 인력현황

1)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및 인력배출현황 

전국 치위생(학)과 입학 정원은 2017년을 기준, 3년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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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tus of Dental Hygienist by Medical Institution
4)

Division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Sum (person) 23,643 25,062 27,125 29,365 31,202 33,748

Advanced general hospital 218 247 282 311 376 359

General hospital 420 441 534 579 804 838

Hospital 54 73 89 114 143 140

Nursing hospital 3 5 5 11 11 24

Clinic 17 19 17 17 16 20

Dental hospital 2,305 2,413 2,447 2,593 2,717 3,331

Dental clinic 19,438 20,671 22,556 24,549 25,957 27,869

Medical institute 28 26 26 26 23 22

Public health 415 427 434 434 434 434

Public health center 741 739 734 730 717 707

Public health clinic 1 1 1 1 1 1

Oriental hospital 3 0 0 0 3 3

Total increase in personnel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1,285 1,419 2,063 2,240 1,837 2,546

4년제를 포함한 전국 82개 대학교에서 치위생(학)과를 개설

하여 입학정원이 5,055명(정원 외 미포함)으로 조사되었다1)
. 

지난 10년간 입학정원의 증원은 1,325명이 증가하였고, 

2011년 이후 최근 5년을 기준으로는 330명이 증가한 상태

이다(Table 1)
1)

.

2017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조사한 치과위생사 면

허 보유자는 전체 75,883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매년 5천여 

명의 신규 면허자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매년 

발생하는 신규 면허자 수 대비 실제 치과의료기관으로 유입

되는 인력은 5년 평균 매년 2천여 명에 불과하다4)
.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는 인원까지 

감안한다 해도 전체 면허자 중 현장에서 치과위생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

황은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견주어 

보았을 때 매우 큰 사회적 낭비와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5)
. 

2011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자체 조사한 전국 치위생

(학)과 신규졸업자들의 평균 취업률이 80% 전후로 조사되

었고2)
,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서 2016년 전국 치

위생(학)과 취업률 조사결과 전국 82개 대학 중 72개 대학의 

취업률이 최저 51.9%에서 최고 100%까지 다양하게 분포하

였고 평균 취업률은 85.7%로 파악되어 지역별 차등은 있겠

지만, 상당수의 인원이 졸업 후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유

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6)
. 

이러한 상황은 의료인력의 공급을 위해 치위생(학)과 정

원증가라는 방침과 같은 새로운 의료인력의 배출에만 의존

해서는 결코 인력수급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증거이

기에 이제는 왜 직무현장을 떠나는지, 그리고 이미 배출된 

인력들이 어떻게 하면 이직이나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임상

현장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할 시

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치과의료기관 내 근무

하는 치과위생사의 수는 점진적인 증가추세이나 단순히 입

학정원의 증원을 통한 신규치과위생사의 유입만을 기대하

기는 어려운 현실이며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 신규인력보다는 기존 면허자들의 치과의료 현

장 재유입에 보다 주목해야 되겠다.

2) 의료기관별 치과위생사 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과위생사 전체 면허자 수는 

75,883명으로 보고되었으나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에 근거한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총 인력4)

은 33,748명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인력은 27,86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과

병원은 3,331명, 종합병원이 838명, 상급종합병원은 359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인력은 증

감이 없이 정체되어 있는 현상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치과

의료기관 내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2,546명이 증가하여 해마다 점진적인 증가추

세이나 신규면허자수와 대비해 볼 때 실제로 의료기관에 유

입되는 인력은 2천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치과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거나 면허취득 

후 및 경력이 단절된 후 많은 치과위생사 면허자들이 취업으

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2)
4)

. 

자격을 취득한 치과위생사 중 56%의 가용인력이 면허를 활

용하지 않고 잦은 이·퇴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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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Personnel Status of Dental Hospital and Clinic Dentists and Dental Hygienists
4)

Division

2013 2014 2015

Number of 
institutions

Dentist
Dental 

hygienist
Number of 
institutions

Dentist
Dental 

hygienist
Number of 
institutions

Dentist
Dental 

hygienist

Dental hospital 205 2,034 2,433 202 1,997 2,514 216 2,152 2,700

Dental clinic 15,702 18,579 21,745 16,080 19,134 23,683 16,525 19,668 25,434

Sum 15,907 20.613 24,178 16,282 21,131 26,197 16,741 21,820 28,134

Table 4. Reasons for Dismissal of an Inactive Dental Hygienist
8)

Sum 
(person)

Maternity leave 
and parenting

Temporary closure
and unemployment

Disease and 
accident

Stay abroad
Other inactive 

reasons

Intent to return of within 3 years

Yes No

2,958 1,094 853 139 58 814 2,417 541

증원을 통한 공급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

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치과병·의원 치과의사 대비 치과위생사 인력현황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 근거한 요양기관

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총 인력은 33,748명에 그치고 있

다. 양질의 치과진료를 위해서는 치과의사 1인당 적어도 2∼

3명 정도의 치과위생사가 필요한 현실이지만, 2017년 국민

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를 토대로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수 대비 치과위생사수 인력현황4)을 살펴보면 치

과의사 1인당 치과위생사수가 1:2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Table 3).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력공급의 부족으로만 판

단하고 학생정원 증가 등의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부족현

상은 개인적 직업적 여러 이유로 장기근속으로 이어지지 못

하고 이직과 타 직종으로의 이탈 및 출산과 육아 휴직 등 다

양한 요인으로 병원을 떠나고 근무현장에서는 치과위생사

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남아있는 치과위생사에게 업무가 더

욱 가중되어 스트레스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치과위생사 인력의 이직 및 퇴직

을 줄이고 유휴치과위생사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처우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7)
.

2.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현황

1) 2017년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현황

2017년 치과위생사 면허신고 접수 결과 총 면허자 75,883명 

중 요양기관 근무자 수는 33,748명, 미근무자수는 42,135명

으로 면허자의 약 56%가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4)
, 미근무자의 유형은 미취업, 타 업무 

종사, 학업, 해외체류 등 다양하게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직에 대한 신고가 의무적이지 않아 정확한 수치의 파악에

는 한계가 있으며 미취업과 타 업무 종사가 많은 비중을 차

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의 면허신고 등 

몇 차례 계속된 신고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고 원인을 계속해

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미활동 치과위생사의 경력단절 사유

2015년 면허신고 접수 결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자체 조

사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한 2,958명의 치과위생사 중 경력단절의 사유로 1,094명

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미취업 상태임을 알 수 있었고, 일시

적 실직이 853명, 기타 사유가 814명, 질병이 139명 해외체

류가 58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활동자 중 81.7%에 달

하는 2,417명이 3년 내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8)

. 치과의료기관은 이러한 인력들이 복귀

할 의지가 있을 때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과 제도 

등을 미리 알고 대비하여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3. 치과위생사 구인난과 재취업의 문제점

치과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과의 직역 간

의 마찰과 업무 간의 문제점도 궁극적으로는 치과위생사의 

구인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치과의료기관

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원활한 진료프로

세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직역 간의 충분한 인력이 확

보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치과의료기관의 진료건수

와 대비하여 규모별 적정인력과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가 필요하다.

또한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종사하고 있는 치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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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관이 변경되었어도 변경신고가 의무화 되지 못한 실정

에서 치과의료기관 종사인력의 정확한 현황파악은 많은 제

한점을 가지고 있다. 정확한 인력현황의 반영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요양기관변경신고 서식을 개

정하여 보다 정확한 인력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치과

위생사의 평균 근속연수가 3.5년, 평균 직업수명이 5∼6년

으로 나타났으나9)
, 실제로 치과의료기관에서 가장 선호하

는 치과위생사의 연차는 약 5∼7년차 이하까지이고 그 이상

의 연차부터는 기피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구직란을 겪고 있

는 대조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

고  찰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점은 사회 전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15년 OECD 주요 국가의 여성경

제활동 참가율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

해 본 결과 OECD 전체여성의 평균이 62.8%인 것에 비해 

한국 여성은 57%로 더 낮게 나타났으며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아도 더 낮은 평균을 

보였다10)
. 

또한 2015년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의 경력유지 및 일·가

정 양립지원을 위한 2015년 정책현장모니터링 성과 포럼 보

고내용11)을 보면 여성고용률의 경우, 20대에는 남성과 비슷

하지만 30대가 되면서 급격한 경력단절현상이 발생하여 남

성의 고용률 90%에 비해 무려 35% 정도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고, 이는 아직도 장시간 근로문화와 일하

는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 등 여성이 일·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활동의 문제

점과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여성

의 경력단절 없는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이며 앞으로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일·가정 양

립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11)
. 

Lee와 Bae
12)는 기혼 여성 치과위생사들 중 치과위생사의 

정년을 ‘출산 전까지’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결혼 후 출산과 육아가 경력단절의 경험 이유로 가

장 많았다. 출산으로 인한 육아의 부담과 책임으로 인해 그 

시기에 취업지속의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15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자체 조사한 자료에서도 경

력단절로 신고한 2,958명의 치과위생사 중 1,094명이 출산

과 육아로 인한 미취업 상태임을 알 수 있었고, 일시적 실직

이 853명, 기타 사유가 814명, 질병이 139명 해외체류가 58명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8)

. 

Kim
13)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취업이 출산이라는 생애사

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출산 후 경력단절 기간

이 길어 취업상태를 유지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전 후 제도적 장치의 모성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서 모성보호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의 구체적 개

선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Oh 등14)의 연구에서도 

혼인 상태별 남녀 성별 고용률 격차가 20대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30대에서는 기혼의 경우는 45%의 격차를 보

였고 40대에서는 미혼인 경우는 5.2%로 낮게 나타나지만, 

기혼의 경우고용 격차가 30%가 넘어서며 혼인 상태가 여성

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장벽임을 보여주었다. Chang 등15)은 

자녀를 둔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녀

를 돌보게 될 기관 또는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 이에 대해 비

용을 지불해야 하는 임금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순 임금이 

이익으로 연결되는지가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

였다. 

따라서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수록 노동시장 재

진입의 방해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력단

절 여성을 단순히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것에 의미를 부

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며 또 어떠

한 근무여건과 환경에서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려해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Lee와 Kang
16)의 연구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의 희망근

로형태와 관련하여, 고학력 여성일수록, 막내자녀의 연령이 

7세 미만일수록, 경제미활동 사유가 ‘가사부담’과 ‘본인 및 

배우자 전출’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타났고, 시간제 근로형

태의 근무형태를 희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경력단절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정규

직 시간제 근로형태의 고용보장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더욱 확충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

였다.

타 직종 여성과 다를 바 없이 치과위생사 또한 비슷한 양

상을 보이고 있다. Yoon 등7)은 해마다 5천여 명의 신규 신

규치과위생사 배출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 부족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이는 공급부족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 경력

단절로 인한 유휴치과위생사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하였고, Lee와 Bae
12)의 연구 및 Park

17)의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임시·일용·시간제가 여성의 취업의 연속성을 증

대시켜주는 방향으로는 전혀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치과위생사들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가 주최가 되어 

치과의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간선택제를 도입하여 

유휴인력에게 홍보하고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

에서는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지방고용노동부 지청마다 평

가 기준이 달라 서류심사에서 떨어져도 정확한 사유를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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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여론 등이 있었고, 시간선택제 인력이 대체인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여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직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에는 근본적 문

제의 해결점이 못되고 있다. 또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는 유휴인력 재취업교육을 해마다 2회 정도 꾸준히 운영하

고 있고, 2015년부터는 (주)커리어넷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와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시간선택제를 도입

하여 유휴인력교육과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유도하려 하

였지만, 신청절차의 번거로움과 정규직을 찾는 치과위생사

의 요구와는 부합되지 못하여 치과의료시장의 인력수요에 

비해 아직까지는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에 대한 제도적 조건이 간

소화될 필요성이 있고 on-line에서도 간소화된 과정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역별 각 고용지청마다 평가조건이 모두 다른 점 

때문에 신청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평가결과가 객

관적 근거나 규정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되지 못하여 상

황파악이 어려운 현실이므로 고용주 입장과 경력단절 치과

위생사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문화를 만들

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치과계 여성인력 중 특히 치과위생사의 올바른 일자리 정

착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과 국민 신뢰

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사

례를 고려해 볼 때 치과위생사의 장기근속이 치과의료기관

의 경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치과위생사의 인력공급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어 학생 정원수만 늘리는 정책은 계속

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모순적 정책임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치과위생사의 경력단절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의 치과위생사들이 치과계 이탈 및 이직과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임금과 근무시간, 근무형태를 효율

적으로 구성하여 장기적 근무여건을 만들고 휴직을 예방할 

수 있는 복무 및 처우개선 등의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치과위생사의 경력단절 사유가 출산과 육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출산 전 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지하기 위한 경력 유지 장려금 등의 

지급을 통해 경력단절의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또한 

병원 내 복무규정을 체계화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고용환경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와 같은 제도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8)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

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

기근속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1,600만원＋이자)

로 지급하는 방법이다18)
.

표면적 조사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 등의 부담 등으로 미

취업 상태를 나타내지만, 근본적으로는 낮은 임금이 퇴직과 

재취업 의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각되며, 근무형

태나 임금, 근무환경 등의 불만이 이직이나 재취업 지연의 

주된 이유로 사료되기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

가 반드시 선행되어야겠다.

2. 유휴인력의 활용방안 모색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해야 한다. 

노사발전재단19)은 이제는 신규인력 창출보다는 기존 인

력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환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치과의사협회는 유휴인력 활용

을 통한 치과위생사 인력수급난 해소와 탄력적인 인력활용

을 통한 일선 개원가의 경영 안정화의 일환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환자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신규인

력을 고용하거나 정규직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원하는 

치과인력을 고용하여 업무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증대시키

고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이다. 결혼, 출산, 육

아, 학업,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기존 정규 근무시간에서 본

인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줄여 근무하고 국가지원금을 받으

며 일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제도는 숙련된 인력의 퇴

사를 막고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20)
.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는 치과는 각 

지역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 및 승인을 받고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

다. 그리고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당초 계

획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19)
. 

그러나 아직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고 신청서류작성 등 

그 과정이 번거로워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적극적으로 

충분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간선택제 지

원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기존의 

치과위생사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있는 경우도 있었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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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번거로운 과정을 간소화하고 채용희망자나 제도의 

활용을 희망하는 치과위생사 모두 충분한 홍보를 통해 정확

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출산과 육아 등의 원인으로 유휴인

력이 되기 전에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활용하여 고용의 연

속성을 이어가고 취업과의 연계를 돕는 효율적인 방법이 되

리라 생각된다. 

일부 이러한 제도를 꺼려하는 유휴치과위생사들은 정규

직이 아닌 대체인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으로 안정

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안함을 느껴 지원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1년 후에도 고용

을 유지하도록 하였기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충분한 계기와 

여건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인력들이 

일정시간의 유휴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규취업으로 

바로 연계되는 제도적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재취업이 되었어도 구직자와 구인 치과의료기관과의 업

무범위와 근무형태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

면 장기근속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므로 유휴인력의 재취업 

시 부여할 업무범위와 근무형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생

각되며, 근무형태도 전일제나 시간제 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21)
.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치과의료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반

영하여 치과의사협회와 치과위생사협회가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8)
.

2018년부터는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거하여 유휴인력의 

재취업 전 휴직 기간에 따라 시간적 차등을 두어 교육프로

그램 이수가 의무화되었기에 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재취업

을 도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겠다. 휴직 이후에도 언제든 부담 없이 치과계로 복귀

할 수 있도록 현장의 필요도에 맞춘 유휴인력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빠른 업무 복귀와 적응을 도와야 하겠고, 또한 

근무형태별로 유휴인력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육아휴직

이나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퇴직자 등에 의한 인력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3. 휴직 후 타 직종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치과계 

재유입 유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치과위생사의 휴직 후 재취업과 관련하여 임금이나 근무

형태, 근무환경, 기타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치과계를 이탈

하여 타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도 다수이기에 이들이 다시 

치과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근무환경조성

과 유휴인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홍보를 병행하여 

유휴인력을 위한 전문취업사이트 구축 등 본인의 취업의지

만 있다면 언제든 치과계에 다시 유입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8)
. 그러나 무엇보다도 치과

의사들이 경력이 있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러한 인력활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경력이 있는 유휴인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무

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여성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정부차원의 꾸준한 지

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일과 육아를 모두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적 특성

을 충분히 고려한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과 혜택, 그리고 제

도적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좋은 제도의 마련

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활용하기가 번거롭고 까다롭다면 

최대한 간소화하고 일원화하여 다수의 수요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치과인력 수요의 중심에 있는 치과계는 정부의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적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일부 선행 연구자료를 토대로 연구된 

주관적인 서술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유휴인력 활용의 성공사례 등의 연구가 더

욱 있어야겠고, 국가정책제도에서 치과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유휴인력이 치과계로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치과위생사로서의 안정된 직장과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 및 다양한 방안의 모색을 위해 지속적

인 공동의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경력단절의 요인을 분석하고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적 마련 및 치과위생사의 안정적인 고

용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치과위생사의 구인난 

해결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유휴인력 재취업 방안을 

찾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또한 치과계 여성 종사인력 

올바른 일자리 정착을 위한 포럼 등 관련 문헌고찰과 선행

연구자료 및 정보 등을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안정적인 고

용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

째, 치과위생사의 경력단절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출

산 및 육아로 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가근속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과 근무시간, 근무형태를 효

율적으로 구성하며, 경력 장려금의 지급, 병원내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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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처우개선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경력유지 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제

도의 도입 등을 통해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경력단절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둘째, 유휴인력의 활용방안 모색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결혼, 출산, 육아, 

학업,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기존 정규 근무시간에서 본인

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줄여 근무하고 국가지원금을 받으며 

일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제도를 더욱 활용하고, 그 

신청과정을 간소화하고 평가기준도 단일화해야 할 것이다. 

유휴인력의 재취업 시 부여할 업무범위와 근무형태의 표준

화가 필요하며, 근무형태도 전일제나 시간제 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여 치과의사협회와 

치과위생사협회가 공동으로 유휴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빠른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돕고, 유휴이력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대비해야 한다. 셋째, 휴직 후 타 직종에 근무하는 치과위

생사들의 치과계 재유입 유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치과계

를 이탈하여 타 직종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이 다시 치과

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근무환경조성과 유

휴인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 유

휴인력을 위한 전문취업사이트 구축 등 치과계 전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일과 육아를 모두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

과 혜택, 그리고 이용이 편리한 제도적 마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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